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SAP, 물막이용 모래주머니 대체
일경실업, 흡수성 순간마대로 재해 예방 … 적재 쉽고 무게 가벼워 

장마철 하천범람을 막을 수 있는 모래주머니를 대체할 SAP(Superabsorbent Polymer) 마대가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했다.

재해 안전용품을 생산하는 일경실업(대표 최광원)은 장마나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의 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식간에 수십배로 팽창하는 물막이용 흡수성 순간마대 <워터911>을 개발했다고 5월19일 밝혔다.

일경실업에 따르면, <워터 911>은 흡수성 수지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평소에는 중량이 200ｇ에 불과하지만 

물에 담그면 3-5분만에 7㎏으로 급팽창해 긴급 수해대책용품으로 안성맞춤이다.

흡수성 수지는 기저귀 등에 사용되는 SAP 재질이며, 흡수력을 높이기 위한 첨가제가 포함됐다.

흔히 물막이용으로 사용되는 모래 마대는 보관이 불편하고 무거워서 운반이 힘든 단점이 있지만 마대 속에 

모래 대신 엄지손가락 크기의 고흡수성 수지 10개 정도를 넣어 만들어 본래 크기의 50배에 달하는 물을 흡수

할 수 있다.

    

†포대 안에 SAP(고흡수성수지) 성형물을 충진한 상태와 물에 팽윤한 5분 후 모습(무게 6kg)

또 급팽창한 <워터 911>은 염화칼슘(또는 소금) 용액에 담그면 10-15분 후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며 

약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가 걸리긴 하지만 자연건조를 통해서도 다시 축소된다.

흡수성 수지를 활용해 수해대책용품을 개발한 것은 처음으로, 일경실업은 이미 특허를 취득하고 실용신안 

등록까지 마친 상태이다.

일경실업 관계자는 “<워터 911>가 지하철 및 지하상가, 도로, 경기장, 일반가옥, 점포의 침수방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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